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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저장 능력이 높은 나무, 미생물로 쑥쑥
자라게 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탄소흡수능 우수 속성수 육성을 위한 미생물 활용 연구 추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 저장 능력이 높은 나무의 생육증진 기술을 연구하고, 수목 공생

미생물을 이용한 생장촉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포플러, 버드나무 등의 생장이 빠른 속성수는 탄소 저장 능력이

뛰어나고 , 단기간에 많은 양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포플러와 버드나무 자생지에서 지난 2년

동안 토양 미생물 및 내생 미생물을 수집하여 총 360종의 수목 생장촉진

미생물을 발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8일(화)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에서 「속성수 생육증진

기능성 미생물 활용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수목을 대상으로 앞서 발굴한 미생물의 활용

방안 논의, 기능성 미생물 선별방법 및 미생물의 수목 접종 방법 실연

등을 진행했다. 또한 이번 현장토론회를 통하여 미생물의 나무 접종

방법을 정립하고, 생장이 우수하고 탄소흡수능이 우수한 수목의

육성기술을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 이번 현장토론회를 계기로

기능성 미생물을 활용하여 산림의 탄소흡수 증진과 우수 속성수 육성에 더욱

힘쓰겠다 ” 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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